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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2025년 대한민국연극제 유치
- 부산과 치열한 경선(14인천:12부산) 거쳐 인천으로 최종 선정 -

- 2025년 6~7월 인천시 전역에서 순수 종합예술의 정수인 연극의 향연 -

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(이하 연극제)가 2025년 인천에서 개최된다.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

공모사업인 ‘2025년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’개최지 선정에서 부산과

의 치열한 경합 끝에 인천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. 한국연극협회 이

사회에서 인천과 부산은 각각 14표와 12표를 얻어 인천이 최종 개최지

로 결정됐다.

연극제는 1983년부터 올해 총 41회에 이르는 전국 규모의 대표 공연예

술제로, 16개 시·도 대표극단 본선 경연과 네트워킹 페스티벌, 프린지 

페스티벌, 국제 마임페스티벌&퍼포먼스 등 국내외 다양한 우수공연을 

펼치는 대규모 예술제다.

2025년 연극제는 6~7월중 20일간 인천문화예술회관을 주축으로 인천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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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, 6만명 이상이 관람해 인

천의 내수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특히, 2025년에 개최되는 연극제는 아마추어 시민 연극인들이 참여하는

전국시민연극제와 전국대학동아리연극제도 함께 개최돼 많은 시민들이 

순수 종합예술의 정수인 연극의 향연을 만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“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(예정) 등 

다양한 국제행사와 인천문화예술회관 재개관 기념 메가 이벤트로 추진

하는 이번 연극제를 통해 순수예술 문화도시 인천 이미지를 브랜딩하고 

인천시민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향유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

말했다.

  ※ 참고 : 대한민국연극제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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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2025년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개요

□ 2025년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in 인천 개요 

 ○ (기  간) 2025. 6~7월중(20일간)

 ○ (장  소) 인천문화예술회관, 부평아트센터 등 관내 공연장

 ○ (사업비) 2,265백만원(국비 815/시비 1,450) 

 ○ (내  용) 16개 시도 대표극단 경연 및 해외 우수공연, 시민연극제 등

 ○ (주  최) 인천광역시, 한국연극협회

 ○ (주  관) 인천연극협회, 대한민국연극제 집행위원회

▸ ‘19. 서울 ‘20. 세종 ‘21. 안동 ‘22. 경남(밀양) ‘23. 제주 ‘24. 경기(용인)

※ 2025년 대한민국연극제 in 인천 주요 프로그램(안)

세부사업 내용 비고

개·폐막식 - 개·폐막 선언, 공식 세레머니, 주제공연, 시상식 등

대한민국연극제
경연 공연(본선)

- 16개 시도 대표극단 본선 연극경연
- 해외우수연극 초청 공연 및 한·해외 문화교류 작업 등

네트워킹 페스티벌
- 차세대연극인과 중견연극인과의 소통 교류의 장
- 연합팀의 갈라공연 등 추진

명품단막희곡전 - 대한민국 명품단막희곡 공모전 선정 작품 창작 발표

프린지 페스티벌
- 야외무대에서의 톡톡튀는 이미지 연극과 관객과 함께하는
다양한 장르의 무대화

워크숍 및 학술대회 - 연극 발전방향, 이슈 등에 관한 워크숍 및 학술대회 개최

사전홍보 공연, 
전시·축제 등 
다양한 시민참여 
프로그램 운영

- 사전홍보 공연 및 홍보관 운영을 통해 연극제 붐업
- 문화도시 홍보 및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기획 전시,
아트마켓, 아트스토어 등 운영

- 지역 극단 공연 개최, 지역을 주제로 한 연극만들기 등

대한민국시민연극제 - 전국 시도 아마추어 시민연극단체 경연대회
별도 행사대한민국대학동아리

연극제
- 전국 시도 대학교 동아리 경연대회

관람객 계 66,800명

□ 기대효과
 ○ 2025년 국제행사예정

(인천상륙작전기념 75주년, APEC 정상회의) 및 인천문화 

예술회관 재개관(25.1월) 기념 메가 이벤트로 추진

 ○ 전국 연극제와 연계한 대형 공연프로젝트 및 동행 축제 기획으로 

시너지 창출 및 순수예술 문화도시 인천 이미지 브랜딩


